
 “……내가 작업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나의 작업을 점유해 온 시간의 구조와 개념은 나의 특정적 

감각의 기반이 되어 주었다.”  

 

국제갤러리는 하반기 첫 전시로 탁월한 조형 감각과 심오한 작품 철학으로 주목 받아온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 작가인 우고 론디노네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론디노네는 폭넓은 영역을 넘나드는 다양한 형식

과 매체를 사용하는 시적이고 영감 어린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제적으로 주목 받아왔다. 다년간에 걸쳐 

여러 작품 연작을 진행하는 작가는 재료들이 에너지를 포획하거나 방출하는 방식에 대한 개인적 연구

를 수행해왔다. 1990년대부터 론디노네의 작품은 초자연적 방식의 재료 활용과 열린 결말의 감성적인 

내용으로 특히 주목 받아왔다. 론디노네는 사물에 대한 명민한 관찰을 통해 익숙한 주제와 재료를 새

로운 방식으로 인식하게 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어떠한 편견도 끼어들지 않는 시각으로 작품과 조우하

게 한다. 

 

국제갤러리에서의 전시를 위해 론디노네는 5개로 이루어진 그의 청석 조각 연작을 선보인다. 이 거석 

조각들은 거칠게 잘라서 쌓아놓은 청석들로써 정제되지 않은 형태지만 놀라울 만큼 감성적인 인간의 

초상을 보여준다. 깨고 조각한 거친 작업의 흔적들로 이루어진 이 고요한 형상들의 제목은 국문으로 

의역하면 ‘참견쟁이’, ‘변태’, ‘관찰자’, ‘호기심쟁이’, 그리고 ‘순종자’이다. 갤러리에 늘어선 이 돌의 초상들

은 시간의 자연적인 소용돌이를 조용하지만 신랄하게 목격하는 일을 견뎌낸, 모호하지만 감동적인 예

술작품이다.  

 

론디노네의 작업은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지점을 차지한다. 작가는 그의 작품이 지닌 개념적 사유와 

독창적인 표현 방식을 토대로 조각, 사진, 설치, 회화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의 미디어를 자유롭게 넘나

든다. 론디노네는 해학적 유머와 연민, 광대와 무지개를 비롯한 대중문화의 표상들을 능수능란하게 작

품에 희석시킴으로써 현실에 대한 비판적 주장을 제기하는 동시에 관념적 유희들을 통해 관객과의 소

통을 시도한다. 이러한 복합적 개념은 다른 현대 작가들로부터 론디노네를 차별화 시키는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한다. 론디노네는 각각의 작품을 하나의 예술적 담화를 이루는 구성요소로 접근하고, 비슷한 맥

락으로 각각의 전시들은 하나의 시를 구성하는 절이나 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국제갤러리에서의 

전시는 오늘날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하나인 론디노네의 완벽하게 짜여진 개념적 탐색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우고 론디노네는 1964년 스위스 브루넨에서 태어났으며, 현재는 뉴욕에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주요 

개인전은 파리 조르주 퐁피두센터 국립현대미술관(2003), 런던 화이트채플 갤러리(2006), 뉴욕 배터리 

공원(2007), 뉴욕 뉴뮤지엄(2007), 런던 헤이워드갤러리(2008) 등에서 개최된 바 있다. 론디노네는 제52

회 베니스비엔날레(2007)에서 우르스 피셔(Urs Fischer)와 함께 스위스관을 대표하는 작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최근 전시로는 루벤 M미술관에서 있었던 흙을 이용한 설치작업과 신체 밀랍 모형물들의 전시

(2013), 뉴욕 록펠러센터에서 개최되었던 거대한 돌 조각들의 전시(2013), 상해 록번드미술관 열린 총

천연색 벽화와 어릿광대들에 관한 전시(2014) 등이 있다. 현재 그의 작품은 뉴욕현대미술관, 보스톤 현

대미술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미니애폴리스 워커아트센터, 달라스미술관 등 세계 주요 미술관들

에 소장되어 있다. 


